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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 2016년 호주 다레빈 시, “기후비상사태 선포, 기후비상계획 수립“

• 2018년 로마클럽, “기후비상계획“ 발표. 열 가지 조치 제시
o 에너지시스템전환 (2020년까지 석탄, 가스 , 석유 투자 중지 및 화석연료 보조금 중단/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4년마다 두배 확대, 재생에너지 연간 투자 세배)

o 가격과 성장 지표 재고찰(2020년까지 탄소 가격 도입, GDP 지표 대체)

o 전환 기술 확대 (HFC 감축, 2025년까지 자원순환 확대)

o 저탄소 토지 이용/ 인구증가 억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행

• 2019년 유럽 각국, ‘기후비상사태 선언＇

• 파리협정에서 넷 제로 선언으로: 2°C 목표에 1.5°C 목표 달성 노력, 상향식 목
표 설정으로 모든 당사국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협약한 파리협정에
서 2050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로 이행해가는 국가들 출현

넷 제로(순배출 제로): 인위적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를 에너지전환, 산림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흡수, 총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출처: https://eciu.net/netzerotracker>

넷 제로 선언 국가들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등은
넷 제로 목표를 법제화
-스페인, 한국 등에서는 법제화
논의 중
-핀란드, 일본 등 9개국은 정책
문서로 공식화

Net Zero Emissions Race



탄소 예산 (Carbon Budget)
• 1.5°C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온실가스 최대 배출량. 산업

화 이전 기간부터 인위적 CO2 배출량이 순배출 제로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누적 배출량을 추정하여 산정

<출처: 
http://climateaction.re.kr/i
ndex.php?mid=news01&d
ocument_srl=177203>



출처: http://folk.uio.no/roberan/t/i/mitigation_curves_1.5C_191203.png

“2019년부터
완화정책
시작하여
2050년에
0에 도달할 경우,
잔여 탄소
예산의 18%씩을
매년 줄여나가
야함”



출처: Höhne, N., den Elzen, M., Rogelj, J., Metz, B., Fransen, T., 
Kuramochi, T., Olhoff, A., Alcamo, J., Winkler, H., Fu, S., Schaeffer, M., 
Schaeffer, R., Peters, G. P., Maxwell, S., & Dubash, N. K. (2020). 
Emissions: world has four times the work or one-third of the time. 
Nature, 579, 25–28.

배출증가

2010년 이후 온실가스 지속 증가로
1.5°C 목표를 위해 2030년 대비 55%
배출량 억제 필요



순배출 제로 전략

• 지구온난화 1.5°C 억제 경로 (IPCC, 1.5도 특별 보고서)

에너지전환

• 2050 재생에너지, 전력

의 70-85%

• 에너지 효율개선

산업부문

• 2050년 배출량 2010년

대비 65-90% 감축

• 전력화, 수소연료, 지

속가능한 바이오 기반

원료, 제품대체, CCUS 

활용

도시 및 기반시설 시스

템 전환

• 2050년 건물 전력수요

55-75%. 에너지효율개

선

• 토지이용 전환: 에너지

작물경작지 증가,토지

집약이용, 생태계복원, 

덜 자원집약적인 식이



에너지전환과 지역
• 에너지전환

o 의미: 에너지원의 전환, 에너지 이용의 의미 전환,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 규범의 전환,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공

간적 배치의 전환, 생태환경과 건조 환경의 전환,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소유 및 운영과 관리 주체의 전환을 포

함 (한재각, 2019)

“에너지 생산 설비의 지역 소유,

지역에서의 생산, 소비 가능에서

지역 의미 변화＂

<출처: 
http://ecpi.or.kr/epbrd/bbs/board.php?bo_table=
bbs15&wr_id=4166>



지역 에너지전환
• 지역 에너지전환

o 지역에너지:  “특정한 관할 지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에너지 이용자들의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 활용되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특정한 사회기술시스템“ (한재각, 2017)

o 공동체에너지(COMMUNITY ENERGY): “시민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는 것“  (정연미, 2017)

o 지역 에너지전환: “국가 단위의 에너지원, 에너지 생산-소비구조, 에너지 정치를 뛰어 넘어 지역의 여건을 반영

한 에너지 효율 증진,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과정“ (여형범, 2016)

o 지역 에너지전환의 가능성: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산형 에너지 기술 출현으로 에너지 생산, 공급 소비에 직접 참

여하여 에너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에너지 시민＇의 출현이 지역 에너지전환 가능성을 높임(참조, Devine-

Wright, 2007)



지역에너지전환의 노력들

<출처: https://www.aeea.ca/aeea-past-events/2019/2/18/energy-in-the-city>

<출처:https://
jrf.nrw/2017/
06/wi-
energiewend
e-
ruhrgebiet/>

<출처: 
https://www.mjjnews.ne
t/news/article.html?no=

1019>



지역 에너지전환 사례

<출처: 이상엽 외, 2020:221>

<출처:http://www.eee-info.net/index.php/en/>

<출처:https://www.guessing.co.at/index.php/english-information>



독일 빌트폴츠리드 마을의 에너지 자립 실험

• 마을 주민: 2567명, 바이어른 주 소속

• 1997년 게마인데 의회 주관으로 주민 참여 마을 계획 수립: “WIR-2020” ( 재생에너지확대, 

녹색건축, 수자원 보호 행동전략)

• 1998년부터 바이어른주와 은행 지원을 받아 주민 참여 풍력 발전기 건설 시작; 2003년 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 사업, 바이오가스 사업 확대

• 2010년 2020년까지 마을 소비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 결정

• 2014년 주민 270명 소유 풍력 발전기 7기(900만 유로 투자: 지역은행 500만), 태양광 200기 (4M), 

4기의 바이오: 생산에너지는 소비의 3배, 500만 유로 수입

• 2020년 재생에너지 생산 5배,

마이크로그리드 독립 실험 중

지역 에너지전환 사례



지역 에너지전환 사례

캐나다 에드몬튼의 에너지전환 전략

• 2011년 시의회, 환경 전략 계획 “The Way We Green” 수립을 승인

• 2012년 HB Lanarc 전문 자문 회사에 의뢰하여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개발;  2012년 9월에

시민패널을 구성하여 56명의 시민패널들이 “저탄소 시로의 전환을 원하는가/저탄소 달성을

위한 지도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이를 위한 행동계획들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 토론을 개최(6차례 토요회를 거쳐 시민보고서 발간)

• 2013년 시민보고서는 시의회 행정위원회에 보고되고 시민 제안을 에너지전환 전략 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받음;  이어 컴퓨터모델링 작업을 거쳐 2014년 시의회에서 ‘Edmonton’s 

Community Energy Transition Strategy’ 완성

Edmonton’s Community Energy Transition Strategy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35% 온실가스
감축

2035년까지 일인당 에너지 소비 25% 감축
2035년까지 에드몬튼 전력의 10% 지역

생산



에드몬튼 시의 사업

공동체 에너지 전환 전략의 일부로 2017년 6월부터 총 22개 단체의 83개 건물, 

주로 시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대형 빌딜 에너지 벤치마킹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캐나다 최초로 시행함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 기업인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배출 저감 계획과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리더십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을 지원 (2019)

1. 행동전략의
비용과 이익을
검토할 것

2. 정책 결정에서
공개원칙과
투명성 제고를
반드시 지킬 것

3. 시의 리더십을
시민교육과
연계할 것

4. 에너지전환의
다중적
필요성을 널리
알릴 것

시민패널 권고

<출처: https://www.si.re.kr/node/62768>



지역 에너지전환 사례

국내 서울시 에너지자립 마을 사업 (서울 관악)

• 난곡난향 지역에서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이 2017년에 시작

• 에너지 절약을 위한 주민모임인 ‘에너지반딧불＇을 결성하여 에너지 컨설턴트 6명을 배출하여

491세대에 에너지 진단 사업 실시

•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5회 실시, 주민 1,152명 참가. 

에너지축제 4회, 캠페인 20회, 에너지골든벨 1회 개최됨

• 80세대에 총 61.2kW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되고 589명의 주민이 에코마일리지에가입하여

에너지 절약에 동참

• 에너지 절약, 에너지 진단 사업이 마을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시의 지원 중단과 더불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함. 



에너지 분권
• 지역 에너지 전환 성공의 토대

o 지자체 단위 에너지 관련 제반 활동에 대한 자치 행정 권한을 소유하고 행정 권한을 활용하여 전환 계획을 수

립하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

o 행동 전략 수립 과정에서부터 소속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거버넌스’ 제도를 실행하고 이행 전략 역시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고 있음

o 에너지 전환 과정이 참여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과정으로 기획되고 있었음

• 지역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

o 에너지 관련 자치 행정 권한 소유는 에너지 분권을 의미

o 국내 지자체들의 에너지 관련 자치 권한은 해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에너지 분권
• 국가별 에너지 관련 권한 부여

o 강한 에너지 분권: 독일, 캘리포니아주처럼 에너

지 관련 권한이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

는 경우;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허가권, 배전 사업

자와의 계약 권한, 지자체의 에너지 사업 권한, 에

너지 관련 입법 권한 등을 부여 받음

o 국가-지방 간 상시 협력: 프랑스, 일본의 경우 특

정 사안에 대해 지방에 권한 부여; 지역 배전망

개발 책임, 배전사업자 계약권, 지자체 재생에너

지 설비 운영권

o 약한 에너지 분권: 한국, 지방자치 관련 상위 법령

에서 에너지 관련 권한이 명시되지 않음

<출처: 김창훈, 2020: 116>



독일의 지자체 권한

바덴 뷔텐베르크 주정부: ‘재생에너지열법’을 제정하여 난방열의 10%를 재생열로
충당하는 것을 의무화함

기초지자체에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권한을 부여하고 주 단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가능함.

지자체 기본 단위인 게마인데에 시영발전사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주
정부가 송전망 허가권을 갖고, 배전망 사업자들에 대한 망운영을 위한 도로

사용권 계약권이 게마인데에 부여됨

입법 권한

계획수립
권한

사업 권한

주 정부 독립 예산에 기반한 에너지 관련 행정



에너지 분권
• 국내 에너지 분권 현황

o 지자체의 에너지 관련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상위 법령에 의해 부여되고 있지 않음. ‘에너지법’에 따라 ‘지자체＇

는 “에너지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책

무를 지닌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음

• 국가 정책의 실행 창구로서의 역할. 독립적인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음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의무를 이용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수립은 가능

o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에너지공사, 에너지센터, 기후에너지기금 등 에너지 사업 기관 설치와 예산 운용 가능;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설치 등 관련 지방세 부과 권한 활용

o 기초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부여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권을 지님(지역 민원 회피가 주목적)

o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국가 정책 전환 시도: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구성(2020)

o 재정 측면에서 에너지 관련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님: 지역 에너지 사업은 용도가 정해진 산업

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지자체는 국가 사업 실행 역할. 지자체 예산 중 에너지 투입 비중 0.3%, 중앙정부 국비가 절대적. 



에너지 분권
• 지역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에너지 분권

o 국내 에너지 분권 강화 필요: 에너지 전환에서 지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역 에너지 관리의 책무와 권한 동시
확보 및 강화

o 에너지 분권 강화의 내용

• 에너지 행정과 예산의 지역 분권

• 지역 수준의 에너지 생산과 관리, 시장 확대

• 기업과 시민 역량 증진을 통한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역량 확보와 강화

• 지역 범위 에너지 기획과 프로그램 능력 확보

<참조: 김현우, 2018>

지자체의 에너지 관련 조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독립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수급 확대에 필요한 에너지 사업

권한 획득, 지역 에너지 계획 기획 및 실행 역량 확보

<에너지 분권 강화의 의미>



<출처: 김현우, 2018>

<서울시 분권 요소>

관리권 부재

지역 에너지 사업권 제한적

국가 계획 연계 미흡

낮은 비중

입법권 부재



에너지 분권
•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분권

o 에너지 관련 권한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 강화 지원

• 에너지 관련 전문 행정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 지역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평가 역량 지원- 계획 수립 책임이 있으나 이행력 부족

• 참여형 계획 수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o 지자체 영향력 범위를 고려한 인허가 권한 부여

•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관련 있는 배전망에 대한 관리, 배전망 관련 사업 허가권 등을 지자체에 이양 (배전망 정보, 

통계자료 생성 의무도 함께)

• 3MW 이하 발전사업 허가권만 지자체에 주어지고 있는 현행 허가권을 신고제나 등록제로 (현재 3MW 이하 광역지

자체, 초과는 전기위원회에 있음)

o 지자체 에너지 기본계획과 중앙정부 계획 간의 연계 강화

• 재생에너지 입지 관련 우선 순위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평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입지 정보가 반영된 지역에너

지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통해 입지 계획이 지역 에너지계획에 반영-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송전망 계획

(지역 주민 여론 반영으로 지역 갈등 예방)

< 참조: 김창훈(2020), 『주요국 거버넌스 체계 분석을 통한 에너지 분야 지역분권 방향 연구』 >



에너지 분권
•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분권

o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중장기 협약을 통한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시행을 중앙정부 기관, 예를 들어 에너지공단과 지자체 간에 중장기 사업 계약을 맺

어 추진. 중앙정부 기관의 예산 지원으로 장기적인 사업 이행이 가능해짐

o 지역 협력을 위한 상설 협력체계 구축

• 지역에너지위원회, 에너지공단, 지방환경청, 한전 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상설 협력 조직

o 지자체 에너지 권한을 법제화

• ‘지방자치법’에 에너지와 관련한 사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

• 지자체 소유 재산 이용에 대한 자율권 확대

< 참조: 김창훈(2020), 『주요국 거버넌스 체계 분석을 통한 에너지 분야 지역분권 방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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